
○ 景行錄에 曰(경행록에 왈) 

恩義(은의)를 廣施(광시)하라 人

生何處에 不相逢(인생하처에 불

상봉)이리오 讐怨(수원)을 莫結

(막결)하라 路逢狹處(노봉협처)에 

難回避(난회피)니라.

해설: (경행록)에 말하기를, 

룏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. 

인생 어느 곳에선들 서로 만나

지 않으리오. 원수와 원한을 맺

지 말라.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

피하기 어려우니라룑고 하셨다.

참고: 경행록은 송나라 때 나

온 책으로 떳떳하고 맑은 행위

를 하라고 가르친 책이다.

○ 莊子-曰(장자-왈) 於我善者

(어아선자)도 我亦善之(아역선지)

하고, 於我惡者(어아악자)도 我亦

善之(아역선지)니라 我旣於人(아기

어인)에 無惡(무악)이면 人能於我

(인능어아)에 無惡哉(무악재)인저.

해설: 장자가 말하기를, 룏나에

게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도 내 

또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한 

일을 하는 자에게도 내 또한 착

하게 할 것이다. 내가 이미 남에

게 악하게 아니 하였으면 남도 

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을 것이

니라.룑 고 하셨다.

참고: 旣-이미 기 能-능할 능 

哉-어조사 재, 비로소 재

○ 東岳聖帝垂訓에 曰(동악성제

수훈에 왈) 一日行善(일일행선)이

라도 福雖未知(복수미지)나 禍自遠

矣(화자원의)오 一日行惡(일일행

악)이라도 禍雖未知(화수미지)나 

福自遠矣(복자원의)니 行善之人(행

선지인)은 如春園之草(여춘원지초)

하여 不見其長(불견기장)이라도 日

有所增(일유소증)하고 行惡之人(행

악지인)은 如磨刀之石(여마도지석)

하야 不見其損(불견기손)이라도 日

有所虧(일유소휴)니라.

해설: 동악성제가 훈계를 내

려 말하기를, 룕하루 착한 일을 

행할지라도 복은 비록 이르지 

아니하나 화는 스스로 멀어진

다. 하루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

화는 비록 

이르지 아

니하나 복

은 스스로 

멀어진다. 

착한 일을 

행하는 사

람은 봄 뜰악에 풀과 같아서 그 

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날

로 더하는 바가 있고, 악을 행하

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

아서 갈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

이 보이지 않아도 날로 이지러지

는 것과 같으니라.룖고 하셨다.

참고: 東岳聖帝(동악성제)는 

도가에 속하며, 성명과 연대는 

미상이나 성현의 한 사람이다.

聖-성인 성, 垂-드릴 수, 訓-

가르칠 훈, 雖-비록 수, 園-뜰원, 

동산원, 增-더할 증, 磨-갈마, 損

-덜 손, 虧-어지러질 휴

○ 子-曰(자-왈) 見善 如不及

(견선 여불급)하고 見不善 如探湯

(견불선 여탐탕)하라.

해설: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

를, 룏착한 것을 보거든 미치지 못

하는 것과 같이 하고 선하지 못한

(악한)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

지는 것과 같이 하라.룑고 하셨다.

探-더듬을 탐, 염탐할 탐, 湯-

끓을 탕 <다음호에 계속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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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난호에 이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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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수라는 재난은 옛부터 비가 

많이 온 결과라고 설명한다. 호문

정공(胡文定公)이 룏춘추룑에 전을 

쓰면서 홀로 룏천지가 개벽한 이

후로 물길이 그 돌아갈 바를 얻

지 못하였다룖고 하였다. 이 말에 

따라 고찰해 보니 <요전>에서 요 

임금이 룕상상홍수방할(湯湯洪水

方割 : 넘실대는 홍수가 바야흐

로 폐해를 끼친다)룖이라고 하였

고,<대우모>에서 순 임금이 룕홍

수경여(洚水儆予:홍수가 나를 경

계시킨다)룖라 하였고 룏익직룑에서 

우 임금이 룕홍수도천(洪水滔天 :

홍수가 하늘에까지 넘실거린다)룖

이라 하였지만, 모두 비와 관련지

어서는 말하지 않았다. 유독 맹

자가 또한 말하기를, 룕당요지시, 

수역행(當堯之時, 次逆行 : 요 입

금 때 물이 거슬러 흘렀다)룖이라

고 말하였지, 또한 비와 관련지어

서 말하지 않았다. 다만 <순전>에

서 룕납우대록, 열풍뇌우불미(納于

大麓, 熱風雨弗迷 : 순 임금을 큰 

산 기슭에 들어가게 하시니 맹렬

한 바람과 천동 번개가 치고 비가 

와도 혼미하지 않았다.룖라고 한 

말에 비에 대한 말이 있을 따름

이다. 그러나 맹렬한 바람과 천둥 

번개는 비록 후세의 일이긴 하지

만 오래 계속된 것은 아니고, 요

와 순 임금 때에는 늘상 그런 일

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.

대개 물은 조금씩 시작되는 것

에서 진행되는데, 미미한 물방울

에서 시작하여 큰 강과 바다까지 

이른다.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산

과 골짜기에서 흘러나와 요 임

금 때에 이르러선 그 형세가 이미 

더 이상 물이 흘러갈 수 없을 만

큼 꽉 찬 상태였다. 하류(下流)는 

진흙에 막혀 범람되고 옆으로 흘

렀으니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해

가 더욱 심하다. 그러므로 요 임

금이 근심하여 곤(鯀)을 시켜 치

수사업(治水事業)을 시켰으나 9

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하였고, 우

가 뒤를 이어 일어나 또 8년이 지

난 후에야 공을 이루었다. 만약에 

이처럼 9년 동안 늘 비가 왔다면 

그 재난이 매우 크고 그 해가 매

우 위급하니 성인이 반드시 환난

을 구하는데 급히 서둘러 이에 대

처함이 있어야 한다. 천천히 9년 

동안 3번 성과를 살핀 연후에 명

령을 바꾸어 우 임금을 임명하지

는 않았을 것이다. 9년 후에 만약 

비가 개였다면 물의 재난이 저절

로 그쳤을 것이고, 우 임금 역시 8

년 동안을 외지(外地)에서 막힌 

데를 소통시키고 뚫는 일을 하지 

않았을 것이다. 우 임금이 치수

사업을 일으킨 후에도 여전히 비

가 계속 내렸다면, 요 임금 9년 동

안 비가 왔다고 말할 수 없고, 연

이어 내리는 비 때문에 형세가 항

상 하늘까지 넘실거릴 터이니 우 

임금이라도 그 공을 펼 수 없었을 

것이다. 이것은 아마 수도(水道 : 

물길)가 정비되지 않아서 비가 오

면 번번이 넘쳤기 때문에 물길을 

정비했을 따름이오, 곤이 치수한 

9년이나 우가 치수한 8년 들 하늘

에서 항상 쉬지 않고 비가와 물의 

재난이 생긴 것은 아니다.

우가 공을 이루자 <대우모>에

서 순 임금이 찬미하기를 룕땅이 

다스려지고 하늘의 운행도 제 모

습을 찾았다. 육부(六府)와 삼사

(三事)가 진실로 다스려져 만세

토록 영원히 도움을 받게 된 것은 

너의 공이다룖라고 하여 먼저 땅

이 다스려졌다고 말하였으니, 하

늘이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님이 분

명하다. 비가 개이고 안 개이고

는 사람의 힘 때문이 아니니, 공

로를 우에게 돌려서는 안 될 것이

다. 비가 많이 오는 재앙은 일시

적인 근심거리로, 개이고 나면 멈

추니 만세토록 영원히 힘입을 것

도 아니다. 천하의 물이 그 돌아

갈 바를 얻지 못하여 지금 이미 

넘쳐 흘러 백성들에게까지 해가 

미치니, 지금 치수(治水)하지 않

으면 후에 더욱 피해가 심할 것이

니 이것이 요 임금이 근심한 까

닭이다. 요 임금의 근심은 후세를 

염려한 것이다. 그러므로 우의 공

로는 만세와 관련된 것이다. 성인

이 재난을 만나서는 두려워하는 

것이 깊다. 근심 속에 열심히 노

력하여 감히 쉴 겨를이 없기 때문

에 요 임금이 탄식하고 순 임금도

경계하며 우 역시 자식이 우는 것

도 돌보지 않고서 그 공을 이루었

다. 이미 땅이 다스려졌는데도 도

리어 그 힘든 사업을 진술하고 경

계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끔 하고

자 하여 전(典)과 모(謨)에 실었

으니 비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

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. 그러므

로 후세에 독자들이 그 매우 근심

하고 근면한 것을 보고 반드시 대

단한 비가 쏟아져 예사롭지 않은 

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

다. <요전>의 룕9년이 되도록 공적

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룖는 글 때

문에 끝내는 요 임금 때 9년 동안 

비가 내렸다고 여기고 성인의 세

상에 이럴 수 있는가 의심하였다. 

심한 경우 후대의 임금은 자신의 

옳지 못한 행동으로 물이 범람하

는 재앙을 불러왔는데도 요 임금

의 홍수를 끌어다가 자신을 용서

하고, 신하들도 반드시 요 임금의 

호수를 끌어다가 아첨하는 말을 

올렸다. 도리어 상고 시대의 성인

이 근심하고 근면히 했던 일이 후

세 군신들이 한가롭고 안일하게 

지내는 핑계거리가 되었으니 작

은 잘못이 아니다. 

 <다음호에 계속>

양촌선생(陽村先生) 룕서천견록(書淺見錄)룖 
  ▣ 이 광 호 (연세大 철학과 학과장)

당 시 

신녕현

은 영천

군의 속

현으로 

영천군

수 김윤

국(金潤

國 ) 도 

신녕현감 한척(韓倜)도 4월 23

일 왜적이 영천과 신녕에 당도

하기도 전에 도망치고 없었다. 

한척은 황겁하게 도망 중에 현

감의 인수(印綬)를 깊은 산골

에서 일어 버렸는데, 충의공이 

고을 아전으로 하여금 산골에

서 찾아내게 하고 무리를 모으

고 현감으로 하여금 현청에 나

와 일을 보게 만들었다. 공의 가

족들과 고향동네 사람들은 고향 

중리의 20리 북쪽 있는 보현산

(普賢山, 1224m, 청송과의 접경) 

피난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, 

이를 바탕으로 충의공이 지난호

에서 거론한 의병 창의를 하였

었다.

그런데 조선 사람으로서 아

전, 관노, 건달, 일대 산척(山尺;

심마니) 장인(匠人)들 가운데 

흉칙한 무리 일부들이 왜적들

에게 붙어 앞잡이 노릇을 하고 

있다는 정보도 있었다. 일제시

대에도 국내 조선과 만주, 상해 

임시정부와 중국의 곳곳에 일

제의 이른바 룏밀정룑이 독버섯

처럼 창궐했다. 그들이 바로 그 

지역과 관련하여 우리 독립투

사들의 인맥이나 지형지물 등 

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

에 이들부터 미리 처단해야 했

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

큰 고충이 있었다. 이와 마찬가

지로 임진왜란 때 왜적을 제대

로 몰아내기 위해서라도, 이들

을 징치하고 쓸어버리지 않으

면 안 되었던 사정은 역사적으

로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. 특히 

중과부적으로 일제와 왜적들의 

힘이 강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

였다.

충의공은 5월 들어 왜적 부역

자들의 작폐가 심해지고, 특히 

영천 관노 출신인 희손(希孫)이

라는 자가 수 백 명의 토적의 무

리를 형성하여 왜적과 연계하여 

그 앞잡이뿐만 아니라 공을 모

해하는 소문을 퍼트리고, 그들 

스스로 토적(土賊)이 되어 인근 

촌락을 약탈하는 짓거리가 왜적 

못지않았다. 이에 공이 창의한

지 열흘 쯤 지난 5월 16일 공의 

본가인 중리 근처로 쳐들어 온 

희손 일당 수 백명을 기밀한 계

책을 세워 한천 근처에서 전투

하며 모두 포획하고 희손 등 악

당 우두머리들을 참수하고, 그 

무리에 멋모르고 휩쓸린 자는 

풀어주어 대부분 평정하게 되었

다. 그러나 또 18일과 20일에도 

아직 암약하던 왜적의 간첩 잔

당 20여명과 함께 있던 왜적 10

여명을 쫓아 토벌하여 모조리 

목을 베었다. 이로부터 영천과 

신녕 일대뿐만 아니라 인근 고

을에 토적들이 왜적과 교통하여 

백성을 약탈하며 조선의 군사의 

기밀이나 왜적의 향도(嚮導)가 

되어 괴롭히는 우환이 없어졌

다.

왜적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

우선 민가의 부엌에 들어가 주

발이나 대접을 도둑질하고 불

을 지르고 다녔다. 왜란 당시 일

본에서 도자기는 최고의 희귀상

품이었고 특수 귀족층의 일부들

만 다도(茶道)라 하여 찻잔이나 

일부 식기로 썼고, 지방 번주(藩

主)들은 나무에 옻칠한 칠기(漆

器)를 사용했고, 일반 무사나 서

민들은 목기(木器)난 토기(土

器)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왜적

들이 탐을 내고 탈취하였던 것

이다. 일본의 음식기인 토기. 칠

기, 도자기뿐만 아니라 종교와 

사상에서부터 당시만 하더라도 

일본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문

화나 기술을 전수받은 족속이었

다.

단지 조총(鳥銃)이라는 신무

기가 포르투칼에 의해 전래되

어, 그들의 전국시대에 활용되

어 임진왜란 때 초기 전투상황

에서 일시적으로 위력을 발휘

했을 정도였다. 대포는 왜적들

의 오오뎃뽀(大鐵砲)보다 조선

의 천굛지굛현굛황자 총통(銃筒)들

이 대강 사거리가 3배에 가까워 

그 위력이 육굛해전에서 더 우수

하였다. 임란초기 파죽지세로 

패전한 문제는 군사 지휘체계

가 지방군의 반란을 염두에 둔 

제승방략(制勝方略)이 문제가 

있었고, 왜적이 일시에 20여 만 

대군이 쳐들어오자 갈팡질팡

한 지역의 고을 사또와 장수들

의 도망 및 장병들의 사기의 저

하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

다.

충의공은 격문으로 인근 고

을 장사 100여인을 모아 금호

강의 상류로 고향 중리와 영

천고을과 하양을 거쳐 흘러가

는 한천강 주위에서, 다시 왜적

을 아군의 손실이 거의 없이 귀

신같은 계책을 짜내는 게릴라

식 전법이나 수적으로 의병이 

결집되어 왜적 잔병들을 정면

으로 부딪혀서 크게 무찌른 전

공이 늘어나고, 경상우도에서

도 유사한 전투상황이 전개되

었다. 그러자 이러한 충의공과 

같은 의병의 승첩(勝捷)소문이 

인근 고을에 널리 퍼지게 되자, 

의흥 사람으로 홍천보(洪天寶)

와 영천 출신인 정대임(鄭大

任, 호는 창대昌臺, 1553-1594)

과 정담(鄭湛, 자는 언결彦潔, 

?-1592)을 비롯한 하양 사람 신

해(申海) 등이 잇달아 의병을 

일으켰고, 9백 여 명의 거느린 

의병장 정세아(鄭世雅, 호는 호

수湖叟, 1535-1612)를 비롯하여 

조성(曺誠) 등과 일시 도망하

였던 영천군수 김윤국도 병사

들을 거느리고 모두 충의공 휘

하로 모여 들게 되었다.

그 해 6월에 충의공은 경상좌

수사 박진이 일시 도망하였다

가 재기용되어 경상좌병사로서 

공을 휘하 장군으로 부르게 되

어 갔으나, 박진의 군대가 군율

과 사기가 해이해져 있는 상태

를 보고 다시 또 전과 같은 사태

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

확인하고 즉시 사직하고 돌아왔

다. 이 때 영천의 의병장과 군사

들이 공이 박진에게로 가자 흩

어져 집으로 돌아갔다가 공이 

되돌아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모

두 기뻐하며 기약하지 않고 다

시 다모여 들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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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의공(忠毅公) 권응수(權應銖) 장군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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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기
고별 <38회>

明心寶鑑
본원 종사 연구위원 권 혁 채

특별연재

논어서설(論語序說)

공자의 이름은 구(丘). 자(字)는 

중니(仲尼: 공자에게는 형이 있었

다)이고 그의 선조는 송(宋)나라 

사람이었다. 아버지는 숙량흘(叔

梁紇). 어머니는 안씨(安氏)이며. 

노(魯)나라 양공(襄公) 이십 이년 

경술(庚戌)해 십일월 경자일(庚子

日)에 노나라 창평향(昌平鄕) 추

읍(墜邑)에서 공자를 낳았다.

어릴 적 놀이를 할 때에도 늘 

제사상 모양새를 벌려 놓고 예모

를 갖추기를 즐겨 하였으며 성장

하여 왜리 (倭吏: 창고 관리직)가 

되어서는 회계가 공평하였고 희

생(犧牲 : 소굛말굛돼지굛개굛닭굛거위 

등)을 양육하는 직책을 맡아서는 

짐승의 번식이 활발하였다.

주(周) 나라에 가서 노자(老子)

에게 예(禮)를 물었으며, 노나라

에 돌아오자 제자들이 더욱 많이 

모여 들었다.

소공(昭公) 이십 오년 갑신(甲

申) 해에 공자의 나이 서른다섯 

때 소공이 제(齊)나라로 망명하

고 노나라가 혼란해지자 제나라

로 가서 고소 자(高昭子)의 가신

이 되어 경공에게 등용되고자 하

였다. 경공은 니계尼谿의 전답으

로 공자를 봉해주려 하였으나 안

영이 불구하다 간했고 경공은 그 

말에 미혹 되었다. 공자는 그 길

로 노나라에 돌아 왔으며 노정공

(魯定公) 원년(元年) 공자의 나이 

마흔 세 살 되던 해에 계씨(季氏)

가 강폭(强暴)하고 분수에 지나치

게 굴다가 가신(家臣) 양호(陽虎)

가 난동을 일으켜 정사를 제멋대

로 전단(專斷)했기 때문에 공자는 

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 시

(時)굛서(書)굛예(禮)굛악(樂)을 닦

기에 몰두하였는데 따르는 제자

들이 더욱 많아졌다. 동 구년 경

자(庚子) 해에 공자의 나이 쉰하

나 때 공산불뉴(公山不狃)가 비읍

(費邑)을 근거지로 삼아 계씨에게 

반기를 들고 공자를 불렀는데 공

자는 가려고 하였다가 마침내는 

그만두고 가지 않았다. 정공이 공

자를 중도재(中都宰)를 삼았는데 

일 년이 되자 사방에서 본받아 따

르게 되어 사공(司空)을 시켰다가 

다시 대사구(大司寇)에 임명 하였

다. 동 삼년 신축(辛丑)해에 정공

이 제후(齊侯)와 협곡(夾谷)에서 

서로 회합하는 것을 보좌하여 제

나라 사람들이 침략해 갔던 땅을 

노나라에 반환케 하였다.

동 십 이년 癸卯해 중유(仲由:

子路)를 계씨의 가재(家宰)를 삼

게 만들어 삼도를 공약하여 그곳의 

병권 무기를 몰수하였다. 맹 씨(孟

氏)가 삼도성(三都城)이 함락되는

데 불만을 품어 그곳을 에워싸고 

버텼지만 견디지 못하였다.

동 십 사년 을사(乙巳)해에 공

자의 나이 쉰여섯 해 국상(國相)

의 사무를 대행하여 소정묘(少正

卯)를 처형하였고, 나랏일에 참여

하자 삼 개월이 지나니 노나라는 

매우 잘 다스려졌다. 제나라 사람

들이 여자 악사들을 선물하여 이

를 가로막으려 하였는바 계환자

(系桓子)가 받아들였고 교사의 예

를 행하고는 대부에게 보내져야 

될 번육이 오지 않자 공자는 노나

라를 떠나갔다.

위(衛)나라로 가서 자로(子路)

의 동서인 안탁추(安濁鄒)의 집에 

머물렀다가 진 나라로 가면서 광

읍(匡邑)을 지날 때 광읍사람들이 

공자 일행을 양호(陽虎)인줄로 착

각하고 구금하였다. 말썽이 해결

되자 위나라로 뒤돌아가 거백옥

(遽伯玉)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

머물던 중 위영공의 부인 남자(南

子)를 만났다. 거기서 송나라로 

갔으나 사마환퇴(司馬桓魋)가 살

해하려 들므로 또 그곳을 떠나 진

나라에 가서 사성정자(司城貞子)

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삼년을 머

물다가 위나라로 돌아왔지만 영

공은 공자를 등용치 않았다.

진 나 라 

조 씨 ( 趙

氏)의 가신

인 필힐(佖

肹)이 중모

(中牟) 땅

에서 반기

를 들고 공자를 불렀는데 공자는 

가려했었는데 결국 가지 못했다. 

장차 서쪽의 조간자(趙簡子)를 만

나려고 황하에까지 갖다가 되돌아

와 또 거백 목의 집에 주인을 정하

고 지냈다. 영공의 전투와 군진에 

대해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떠

나서 다시 진나라로 갔으며, 이 무

렵 계환자(系桓子)가 세상을 떠나

면서 유언으로 강자(康子)한테 반

드시 공자를 부르라 일렀으나 그

의 가신이 그만두라 말렸으므로 

염구(冉求)는 소환하였던 것이다.

공자는 채(蔡)와 섭(葉)으로 갔

으며 초(楚)의 소왕(昭王)은 서

사의 땅으로 공자를 봉하려 했지

만 영윤(令尹) 자서(子西)가 불

가하다 힘으로 그만 두었다. 다시 

위나라로 돌아왔을 때 영공은 이

미 세상을 떠났고, 위의 국군國君 

첩(輒)이 공자를 얻어 정치를 하

려 했는데 그 무렴 염구가 계씨의 

장수로서 제(齊)나라와 싸워 공

을 세우자 강자가 공자를 불렀다. 

그래서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왔

고 이는 실로 애공(哀公) 십일 년 

정사(丁巳) 해이고 공자의 나이

는 예순여덟 살이었다. 그러나 노

나라는 끝내 공자를 등용하지 않

았고 공자 또한 벼슬하기를 구하

지 않았으며 서전과 예기를 편서

하고 시경을 산정하고 음악을 바

로잡으며, 역경의 단전(彖傳)굛계

사전(系辭傳)굛상전(象傳)굛설괘전

(說卦傳)굛문언전(文言傳) 등을 서

술 하였다.

제자가 대략 삼천여명으로 있

었고 일신의 육예를 통달하고 있

는 자가 일흔 두 사람 이었다. 동 

십 사년 경신(庚申) 해에 노나라

의 서부에서 사냥을 하다가 기린

을 잡았으며, 공자는 춘추(春秋)

를 지었다. 다음 해 신유(辛酉)년

에 자로가 위나라에서 죽었다.

동 십 육년 임술(壬戌)해에 사

월 기축일(己丑日)에 공자가 세상

을 떠나니 그의 나이 일흔셋 이었

다. 노나라 도성 북쪽의 사수(泗

水) 위쪽에 장사지내고 제자들은 

모두 삼년동안 심상(心喪)을 치르

고 떠나갔는데 오직 자공(子貢)만

은 무덤가 여막(廬幕)에서 무릇 

육년 동안을 거처하였다. 공자는 

리를 나았고 자를 백어(伯魚)라 

하였으며 백어가 먼저 죽었다. 백

어는 급(伋)을 낳았는데 자(字)는 

자사(子思)이고 중용(中庸)을 지

었다.

하(河)씨가 말하였다.

룕노논어(魯論語)는 스무 편이

고 제논어(齊論語)에는 문왕(文

王)굛지도의 두 편이 따로 들어 있

어서 무릇 스물두편인데 그 스물

두 편 가운데는 장(章)과 구(句)

가 노론(魯論) 보다도 훨씬 많으

며, 고논은 공자가 살던 집 벽(壁)

속에서 발견되었고, 요왈편(堯曰

編)의 하장(下章) 자장문(子長問) 

이하를 분리해서 한편을 더 독립

시켰기 때문에 두 개의 자장편이 

있었스므로 무릇 스물한편이 되

고 제 논어와 같지 아니한다.룖

정자(程子)가 말하기를

룕논어의 글은 유자와 증자의 문

인의 의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

래서 글 가운데 유독 그들 두 사

람만이 자로 호칭 되었을 것이

다.룖라 하였고

장자가 말하기를

룕논어를 읽으면 다 읽고 나서

도 전연 아무렇지도 않은 자가 있

고, 다 읽고 나서 그중의 한 두 구

절을 심득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

있고, 다 읽고 나서 좋아 할 줄 알

게 되는 자가 있고 다 읽고 나서

는 그저 자기도 모르는 새에손이 

덩실거려지고 발이 들먹거려지는 

자가 있다.룖하였으며

정자 말하기를

룕요즈음 사람들은 제대로 책 읽

을 줄 모른다. 만일 논어를 읽고서 

읽지 않았을 때 그만 저만한 사람

이 다 읽고 난 뒤에도 그만 저만한 

사람이라면 이는 읽지 않은 것이

나 같다.룖하였고 정자가 말하기를

룕내가 열일곱 여덟 살부터 논어

를 읽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글

의 뜻을 깨우치고 있었으나 그것

을 읽음이 오래될수록 거기 담긴 

의미가 심장함을 느낀다.룖 하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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